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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품 내용

제 목 반투명한 선을 긋는 마음

내 용

하얀 도화지 위에 꾹꾹 눌러 담은

나만의 비밀 정원 하나.

어느 날 길을 걷다 낯선 이의 창가에서

내 정원의 꽃송이를 똑같이 마주했을 때,

반가움보다 먼저 찾아온 서늘한 바람 하나

스마트폰 화면 속 스쳐 가는 수많은 풍경들,

'참 예쁘다'며 손끝으로 꾹 눌러 담아올 때

내 마음 한구석을 찌르는 조심스러운 의문.

이 아름다움을 내 방으로 가져가도 괜찮을까,

너의 정성을 내가 이토록 쉽게 누려도 될까.

창작과 훔침의 경계는 거창한 법전이 아니라

타인의 온기를 알아채는 작은 마음에 있음을.

네 것과 내 것 사이에 예쁜 울타리를 세우고

서로의 정원을 다정하게 바라봐 주는 일,

그것이 우리가 함께 숨 쉬는 법이니까요


